
2024년 산불 제대로 알기

Q1 산불 피해지는 어떠한 원칙과 방법으로 복원하나요?

산불 피해지 전체에 대해 산불 피해 정도(심, 중 경)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

진행됩니다. 피해 초기에는 2차 피해로 인한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응

급복구공사를 시행하고, 응급복구공사가 끝난 후에는 지역은 목적에 따라서 항구복원을 

하게 됩니다. 항구복원은 산불피해지를 경제적, 생태적, 경관적, 환경적 측면에서 가치

가 높은 산림으로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, 자연복원과 인공복원으로 나눠집니다. 자연복

원은 자연환경보전림 또는 수관층이 살아 있거나, 남아있는 움싹으로 다시 숲이 살아날 

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, 최소한의 관리만으로 숲이 스스로 복원되도록 돕는 과

정입니다. 인공복원은 식생복원, 사방복원, 내화수림대(耐火樹林垈, 산불에 대비하여 띠

형태의 활엽수를 조림하거나, 입목 간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산불의 급속한 확산을 

막는 나무숲) 조성 등으로 구분합니다. 복원사업을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

숲이 제대로 복원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. 숲의 외형적인 모습은 산불 후 20년, 산림

동물상은 35년, 토양은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한데요, 이러한 장기적인 과정은 

산불 예방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산림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

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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